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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HD건설기계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전사자 기념시설 건립’ 협력... 
“에티오피아에 첫 건립 추진”

- 29일(금), 서울현충원서 업무협약 체결... “민간 기업과 해외 보훈 협력 활동 강화”
- 첫 시설 건립지로 에티오피아 선정... 성 트리니티 대성당 6·25전쟁 전사자 

묘역에 기념비 및 상징물 등 조성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HD건설기계(대표이사 정기선)가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현지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9일(금)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체결하고, 첫 시설 

건립지로 에티오피아를 선정했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국가

이다. 이번 기념시설 건립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성 트리니티 대성당 본당 

지하에 안장된 전사자 유해를, 최근 대성당 리모델링으로 국가보훈부와 주에티오

피아 한국대사관과 협력, 대성당 경내에 재안장하며 묘역을 조성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부와 HD건설기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성 트리니티 대성당 

묘역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과 유지·보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6·25전쟁 전사자 전원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와 안내판은 물론,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해 참전용사의 유가족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민·관이 함께 끝까지 예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으로, 보훈과 기업의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전쟁의 위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유엔참전용사들께 보답

하고 예우하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번 업무협약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기념시설 건립을 

시작으로, 유엔참전국 현지에 참전용사 기념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전쟁으로 맺어진 인연과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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